1월 9일: 홋카이도 여행
[image: 음식, 요리, 백미, 재스민 쌀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image: 눈, 하늘, 야외, 구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12월 30일~1월 9일까지 홋카이도의 니세코로 여행을 갔습니다. 니세코는 삿포로와 달리 스키리조트에 특화된 지역의 느낌이 강했고 그다지 볼거리는 없었지만, 겨울을 느끼며 쉬기에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숙소의 공유주방은 호텔의 직원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다수의 직원들이 중앙아시아 출신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친해지면서 다양한 중앙아시아 요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믿는 영향인지 음식을 나누어 주며 같이 식사를 권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image: 음식, 플래터, 접시, 식기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image: 텍스트, 실내, 가구, 책상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1월 14일: 쿠라스시
[image: 디저트, 접시, 음식, 낙농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정말 오랜만에 스시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1인용 카운터 좌석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주문용 패드가 조금 높은 위치에 고정된 점은 아쉬웠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점이지만 쿠라스시는 스시 전문점이 아닌 튀김 전문점 같습니다. 기간한정으로 판매하는 대방어와 참치뱃살은 크기도 작고 제대로 해동도 하지 않은 반면, 체다치즈 프라이와 새우튀김 초밥은 전문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월 18일: 토리 라멘
[image: 음식, 요리, 스톡, 육수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일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돈코츠, 쇼유, 시오라멘이 아닌 닭육수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국물의 느낌은 가볍지만 진한 느낌이었고, 돈코츠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토마토를 곁들인 라멘도 같이 판매중이었는데 다음에는 토마토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경제학부 학식
[image: 텍스트, 친필, 화이트보드, 벽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image: 텍스트, 티켓, 사람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겨울학기에 새롭게 온 유학생 친구들과 경제학부의 식당에 갔습니다. 경제학부는 법학부에 비해 메뉴가 많은데 경양식의 느낌이 강한 편입니다. 이날은 이상하게 직원이 부족해 모두가 기다렸고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월 31일: 핫케지마 수족관
[image: 신발류, 지상, 사람, 장난감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image: 텍스트, 야외, 건물, 표지판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image: 음식, 요리, 패스트푸드, 실내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image: 텍스트, 야외, 광고판, 하늘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image: 야외, 물, 사람, 낚싯대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요코하마의 핫케지마 수족관에 놀러 갔습니다. 수족관을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인데, 부지 내에 롤러코스터와 범퍼카, 관람타워 등 다양한 어트랙션이 있고 4개의 수족관과 체험존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지는 하루를 다 써야 볼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기억에 남는 것은 360도로 회전하며 부지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타워와 낚시 체험이었습니다. 조그만 낚시대를 이용해 직접 물고기를 잡아 식당에서 조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는 커다란 2마리를 잡았지만 저는 조그만 1마리밖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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